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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이 헬렌 켈러 (Helen Keller) 여사는 말했습니다. “참 행복은 자기 만족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참 행복은 값진 목적에 충실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값진 목적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값진 목적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자기 아닌 남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이 봉사이든 희생이든 남이 기쁨을 느낄 때 그 기쁨을 주는 사람도 행복해 지는 것이겠지요.

한 작은 도시에 유능한 의사가 이주를 왔습니다. 그 의사는 못 고치는 병이 없고 누구나 어떤 건강상의 문제도 해결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적의 의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단 한 사람이 예외이었습니다. 미스터 스미스 라는 괴팍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잘난 척하고 남에게 골탕을 먹이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기적의 의사 소문을 듣고 그는 그 의사를 골탕먹일 궁리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루는 그가 기적의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찾아 왔느냐는 의사의 질문에 그는 도전적으로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이봐요, 의사선생, 나는 맛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문제를 갖고 있오, 당신이 어떻게 이런 병을 고치겠소?” 머리를 긁쩍이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흐음, 당신에게는 43번 약이 필요하겠습니다. 43번 약을 드릴 테니 여기서 한 숫갈 복용을 하십시오.” 의사를 골탕 먹일 마음의 준비를 갖고 있던 미스터 스미스는 약을 숫가락에 약간 딸아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구 써라. 이걸 어떻게 먹는 단 말이요.?” “미스터 스미스, 그렇게 빨리 미각이 회복되었군요.” 의사가 말하자 약점이 노출된 것이 창피해진 미스터 스미스는 조용히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서 가만이 생각하니 의사에게 당한 패배감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옳지, 그 의사 놈을 기어이 골탕먹이고 말 거야.” 미스터 스미스는 또 한번 의사에게 왔습니다. “의사선생, 이번에는 내가 기억력을 다 잃어버렸다오. 당신이 어떻게 그걸 낫게 할 거요?” 머리를 다시 글쩍거린 후에 의사는 미스터 스미스에게 말했습니다. “흐음, 당신에게는 43번 약이 필요하겠군요.” 43번이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미스터 스미스는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다는 이야기 입니다. 즉 그는 두 번 다 골탕을 먹이려다 창피를 당한 것입니다. 골탕을 먹이려는 노력은 성공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남을 기쁘게 하려는 노력만이 성공을 가져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계책을 세웁니다. 자녀를 많이 둔 제 딸과 사위는 1년 내내 아이들이 원했던 선물을 사기 위하여 11월과 12월을 분주히 다닙니다. 자기집에 숨겨두면 자녀들에게 발각 될까 봐 혼자 사는 저의 집에 선물을 감춰둡니다. 크리스마스를 하루 이틀 앞두고 
제 딸 부부는 자녀들이 잠든 후에 제의 집에 와서 밤이 깊도록 선물을 포장합니다. 산타를 기다리다가 잠을 이기지 못하여 잠이 들었던 자녀들이 크리스마스 아침에 깨어나면 자기들의 베게 옆에 놓인 선물을 보고 함성을 지릅니다. 자녀들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열심히 일한 부모들입니다.

저는 관광여행을 좋아합니다. 사실 동포사회의 관광 상품은 일반적으로 잘 챙겨진 여행 상품입니다. 요금도 저렴하고 관광지 선택도 흥미롭고 교육적인 가치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관광객을 인솔하고 다니는 가이드들의 자질이 관광객들을 실망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합니다. 관광객들에게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봉사정신을 갖고 열심히 연구하여 적절한 자료를 많이 수집하고 전달하는 가이드들은 손님도 좋아하고 팁을 주면서도 아까운 생각보다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손님을 즐겁게 해주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면 팁도 후하게 받을 것이고 그 가이드가 인솔하는 관광 코스는 언제나 손님이 넘치게 마련입니다. 관광사업 이외에도 손에 들어올 수입만을 챙기려 하지 말고 손님을 기쁘게 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으면 무슨 사업이든지 잘 될 것 아니겠습니까? 끝
